
- 1 -

보도 설명자료

보도시점  ’26. 9. 9.(수) 배포  ’26. 9. 9.(수)

□ 보도내용 ❮’26. 9. 8.(화) 00언론❯ 
 사고 당시 CCTV 분석 지연으로 사고 직후 표류자 수색방향 설정 지연.  

 선원 추가 추락 사실 뒤늦은 확인으로 늑장 수사 지적

□ 설명 드립니다.

 ❍ 먼저 수색작업 관련입니다. 해양경찰은 예인선 전복·침몰 사고 접수 
직후부터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비함정, 
항공기 및 파출소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인명구조에 나섰습니다. 
또한 군, 관 등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
실종자를 찾기 위해 기상 악화에도 수색작업에 최선의 조치를 하고 
있습니다. 

 ❍ 수색작업은 사고 초기부터 해상 표류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해상 
탈출자 및 선내 고립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공기 조명탄 
투하 등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신고 직후
부터 ‘AI 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’과 ‘해수유동예측
시스템’을 반영해 수색구조 구역을 설정, 수색작업 중입니다.

 ❍ 다음은 수사 관련 사항입니다. 부산해양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관 
41명으로 ‘티앤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’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
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

부산 <예인선 전복·침몰 사고>와 관련, 
‘수색대응 부실 및 늑장 수사’ 보도에 대해 

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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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피예인선 M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9.2.(수) 밤 M호의 폐쇄회로
(CC)TV, VDR(항해기록장치)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
M호를 비롯해 다른 예인선 선원, 사건관계인 등에 대해 순차적인 
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9.4(금) A선사 등 
6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9.7.(월) 늦은 오후 
영장 수령 후 9.8.(화) 오전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. 

 ❍ 수사 진행 중 지난 9.5.(토) M호의 한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“전복된 
사고 선박 주변 해상에 2명이 있는 것을 봤다”는 진술을 확보함에 
따라 피예인선 M호의 폐쇄회로(CC)TV 화면을 확대해 초 단위로 
추가 심층 분석한 결과, 그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‘주황색 작업복을 
입고 있던 선원 1명’이 해상에 표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

 ❍ 부산해양경찰은 해상 표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
검증되자마자 9.7. 오후 가족 설명회를 통해 설명 드렸습니다. 현장
세력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해상 표류자 및 선내 고립자 등 모든 
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 수색에 임하고 있습니다.

 ❍ 해양경찰은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
기관과 협조해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사고 원인을 
규명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책임관계를 밝혀내는 데 마지막
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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